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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티볼리 이후 7년 만에 내놓은 ‘완전 신차’ 토레스(TORRES)가 가격·디자인 파격을
통해 국산 SUV 시장에 충격을 줬다. 토레스는 17년 전 단종됐던 무쏘의 후속 모델에 해당한다. 차
명은 세상의 끝, 남미 파타고니아 남부의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절경이라 불리고 있는 ‘토레스 델 파
이네 국립공원’에서 유래했다.

토레스는 지난해 6월 J100(프로젝트명)이라는 이름으로 디자인이 처음 공개됐다. 당시 “이렇게
나오면 대박”, “이대로 나오면 바로 산다”는 호평을 받았다. 1년 만에 모습을 나타낸 토레스는 사전
계약 첫날인 지난 13일부터 돌풍을 일으켰다. 첫날에만 1만2000대가 넘게 계약됐기 때문이다. 쌍
용차 역사상 사전계약 대수가 첫날은 물론 사전계약 기간 통틀어서 1만 대를 넘어선 건 토레스가 최
초다. 사전계약에서 대박을 터트린 토레스는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며 새 주인 찾기에 나선 쌍용차의
희망이 됐다.

토레스는 ‘무쏘의 후속’답게 ‘정통 SUV’에 미래지향적 이미지와 세련미를 덧붙였다. 복고(Retro)
를 새롭게(New) 즐기는 뉴트로(New-tro) 디자인을 채택했다. 이를 위해 쌍용차의 새로운 디자
인 비전 및 철학인 ‘파워드 바이 터프니스(Powered by toughness)’를 적용했다. 도심형에 초점
을 맞춘 기존 ‘소프트코어’ SUV와 달리 쌍용차 고유의 헤리티지(Heritage)인 강인하고 모던한 디
자인을 통해 ‘정통 하드코어’ SUV 스타일을 완성했다. 짧고 반복적인 세로 격자 모양의 버티컬 타입
라디에이터그릴, 스키드 플레이트 일체형 범퍼를 통해 강인하면서 와일드한 이미지를 구현했다. 그
릴과 이어지는 아웃터 렌즈 클린 타입 LED 헤드램프는 정통 SUV에 어울리는 카리스마를 발산하면
서 미래지향적 이미지도 갖췄다. 후면부는 스페어타이어를 형상화한 핵사곤 타입 리어 가니쉬와 리
어 LED 콤비네이션 램프를 통해 정통 SUV 스타일과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모두 추구했다…

…두 번째 대박 비결은 ‘가격 파괴’에 있다. 토레스는 준중형 SUV 코란도가 2253만~2903만원, 
대형 SUV 렉스턴이 3717만~5018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3000만 원대 초중반대에 나올 것
이라고 예상됐다. 예상은 빗나갔다. 토레스는 T5 모델이 2690만~2740만 원, T7 모델이 2990만
~3040만 원에 나온다. 2000만 원대로 준중형 SUV 가격대에 해당한다.

보기 드문 하드코어 SUV로 부활한 쌍용 토레스는 크기와 품질이 중형 SUV에 해당하지만 가격은
준중형 SUV 수준으로 책정해 가성비를 끌어올렸다. 쏘렌토·싼타페는 물론 스포티지·투싼과도 경
쟁한다.

출처 : 매경이코노미 (2022.06.24),
https://www.mk.co.kr/economy/view/2022/552519



“길이란 걷는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지 못하는 길은 길이 아니다.

길은 모두에게 열려있지만, 모두가 그 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장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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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차종

상이하게움직인다

철저하게즉흥적으로움직인다

쏘렌토 싼타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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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멈춰있지마,그곳은네자리가아냐
그대로일어나멀리날아가기를..



T o b e C o n t i n u e d . . .



http://bigdata.emforce.co.kr/

